
KB 쓰즈키 –고치 공장 3개 라인으로 증설하여  

60개 품종 생산가능 

KB 쓰즈키는 타월용 면사를 중심으로 생산해 왔는데, 앞으로는 의류용 면

사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로트 주문을 받아 방적할 수 있게 하여, 주

문에 응할 수 있는 상품 품종을 늘리고 있다. 고치(高知) 공장에서는 다품종 

소로트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끝냈

으며, 중국에서 합판(合辦)의 ‘진강유과정화 면방직(鎭江維科精華 綿紡織)을 

활용하여 니트사를 더 많이 생산하기로 하였다. 

다품종 소로트 체제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어패럴이나 SPA(Special Store 

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: 자사에서 제조하여 판로까지 일괄하여 관리하

는 어패럴)에 대하여 최소 100kg까지도 실 생산을 주문받을 수 있는 체제를 

만들고 있다. 의류용 실 생산을 늘릴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며, 6월에 시작한 

어패럴 사업과도 연결시켜, 로트의 최소크기를 고려하고 있다. KB 쓰즈키는 

“컷소(cut sew) 상품에서 10개 점포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한 점포에서 

대·중·소 사이즈별로 10장씩 나누어 팔 때 10개 점포에서 300매를 판매하게 

되는데, 평균 중량이 300그램이라고 보면 실의 소요량은 약 100kg 정도가 되

므로 원사 100kg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.”고 설명하고 있다. 

생산면에서 혼방사 중심으로 뽑고 있는 고치 공장에서는 다품종 소로트를 

염두에 두고 코스트 경쟁력, 품질, 납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

위하여 설비에 투자하였다. 정방기 및 전방(前紡) 설비를 교체하고 6월부터 

가동하고 있다. 생산시설 레이아웃(lay out ; 配列)도 바꾸어 이제까지의 두 개 



라인을 세 개 라인으로 만들고 다품종 소로트와 중량(中量) 생산 및 개발 별

로 3개 라인으로 나누었다. 소로트에도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

는 중량 생산도 가능한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. 현재는 월생산 2,200~2,300

곤(梱)이며, 폴리에스터/면 혼방사 뿐만 아니라 캐시미어혼(混), 실크혼, 마

(麻)혼 등 여러 가지 품종을 생산할 수 있으며, 품종은 월 50~60 품종 정도

가 된다. 

중국의 ‘진강유과정화 면방직’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자를 4명 파견 받아 3

만 6천추 규모의 새공장을 가동하면서 일본내 3개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 

품종을 생산하므로서 판매하는 상품 종류를 넓히고 있다. 생산품종은 모쿠이

도(異色撚絲, grandrelle yarn), 100번수~120번수의 세번수사(細番手絲), 중번수 

니트 코머사(中番手 knit comber絲) 등이며, 월산 1,500곤 생산된다. 

설비는 3만 6천추이며, 이들 전체 시설을 KB 쓰즈키가 관리하여 생산된 

실은 모두 일본으로 판매하고 있다. 방적시설 중 모쿠이도 라인은 월 500곤 

생산하고 나머지 라인에서는 중번수(中番手)나 세번수(細番手) 니트사를 뽑고 

있으며, 장차는 울(wool)이나 실크 복합사도 생산할 예정이다.♣ 

 


